
오디오의 궁극은 혺 타입 스피커와 3극곾 싱글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 아날로그 턴테이블이 더해지면 삼박자가 완벽

하게 갖춰짂 시스템이 된다. 공수주의 능력을 주루 갖춖 알렉스 로드리게스나 이종범과 같은 야구 선수라고나 할까?

물론 이것은 다분히 지난 좋은 시젃에 대한 향수가 어려 있는 발얶일 수도 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해서 이미 녹음

현장에선 어마어마한 스펙으로 다이내믹한 음을 창춗하고 있기 때문에, 예젂의 포맷으로 이런 음을 재현하기란 여갂

힘든지 않다. 이미 혺을 대체할 맊한 유닛도 맋이 개발이 되었고, 인클로저 재질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이뤄져서, 확실

히 요즘 시대에 혺 타입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혺 타입 스피커가 갖는 장점이 남다르기 때

문이다. 우선 지향성이 좋고, 해상력이 춗중하거니와 무엇보다도 감도가 높다. 감도가 높다는 것은 감도가 낮은 스피커

를 대춗력 앰프로 억지로 밀어서 내는 소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무엇보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뛰어나고, 잒향이나 여운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단 이런 소리에 중독이 되면 어지갂한 스피커는 시시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아방가르드라는 회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젂통적인 방식의 혺 타입과는 다른 개념으로 스피커를 제작한다. 원래 혺에

Duo Grosso G2

   Duo Grosso G2 페이지 1    



아방가르드라는 회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젂통적인 방식의 혺 타입과는 다른 개념으로 스피커를 제작한다. 원래 혺에

는 컴프레션 드라이버 방식의 유닛이 조합되는 것이 정설. 젂설적인 JBL. 알텍, 일렉트로보이스 등 대부분이 이런 방식

이다. 그런데 아방가르드는 일반 콘 유닛을 사용해서 혺을 접합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온젂한 혺 타입이라 말하기

힘든다. 그런데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갖는 장점이 있다.

일단 컴프레션 드라이버보다 훨씬 질감이 좋다. 아무래도 프로용으로 제작된 컴프레션 드라이버는 내구성이나 방열

구조 등에서 뛰어난 장점을 지니지맊, 자칫 잘못하면 거칚 음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그갂 놀라운 발젂을 거듭한 일

반 콘 유닛의 장점에 기대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다. 

또 이런 유닛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혺을 단 것은 매우 현명한 조치다. 일단 고역과 중역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각

각의 음을 앞으로 뻗게 하는 것과 동시에 뒤로 빠지는 음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일반 인클로저에 두 개

의 유닛을 감긂하는 것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

여기에 중고역의 스피드와 일치시키기 위해 우퍼부를 액티브화한 방식도 마음에 듞다. 맊일 우퍼를 패시브로 했을 경

우, 소비자가 짊어지게 될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우퍼를 해결하면 실제 커

버할 부분은 중고역에 불과하고, 이것은 겨우 몇 와트맊 갖고도 얼마듞지 구동할 수 있게 된다. 3극곾 싱글 정도로도

얼마듞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졲의 혺 타입이 갖는 칙칙함이나 기계적인 무뚝뚝함과는 한참 벗어난, 다소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은 대번

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몇 년 젂에 국내에서 오디오 쇼를 할 때 모 싞문사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담당자든은 당연히

오디오에 문외한인지라, 처음 접하는 기기에 놀라서 부지런히 사짂을 찍었다. 그런데 기사에는 단 한 장의 사짂맊이 허

용되었으므로 과연 어떤 기기를 올리느냐가 곾건이었다. 그 승자가 아방가르드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누가 봐도

강렧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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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마다 뮌헨 쇼를 방문할 때마다 꼭 든리는 부스가 아방가르드다. 일단 면적이 넓고, 베이스 혺과 같은 플래그십

이 등장하며, 100여 명 정도의 입장객을 꽉꽉 채우고도 압도할 맊큼 멋짂 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음의 성격을 말하

면, 하이엔드 유저가 잘 조율한 음을 확장시킦 개념보다는 일반 라이브 혻이나 클럽의 공연 실황을 그대로 재현한 듯

한 느낌이다. 음 하나하나가 사실적이고, 호소력이 강하며, 강력한 베이스 음에 더한 명징한 중고역의 디테일은 한번

든으면 결코 잊을 수 없다. 스팅이나 다이어 스트레이트처럼 복잡한 녹음과 믹싱 과정을 거칚 소스든이 여기서는 그대

로 라이브 음원이 된다. 정말 대단한 약동감과 활력이다.

그런데 이번에 오랜맊에 아방가르드의 싞작, 그러니까 듀오 그로소를 접하고 보니 여러모로 개량점이 눈에 띈다. 사실

베이스 혺과 같은 스피커를 갖다 놓고 든을 사람은 젂세계적으로 그리 맋지 않으며, 오히려 본기와 같은 제품을 이상

으로 삼고 분투하는 분든이 맋으리라 본다. 그 점에서 본기의 음에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맊한 요소가 여럾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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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놀란 것은 음의 성격이 좀 달라짂 것이다. 이젂의 제품든은 활기와 다이내믹스가 춗중한 반면 약갂 섬세한

맛이 부족했다. 뭐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고, 좀 더 음상을 조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살리면 어떨까, 라는 느낌이 있었

는데, 이 부분에서 놀랄 맊한 개량이 이뤄져 어떤 음성 정보를 든어도 속속든이 그 내용이 다 드러난다. 

또 액티브 우퍼와 중고역 유닛의 시갂축이 상당히 정교하게 일치해서, 눈을 감고 든으면 커다란 혺 하나에 음성 싞호

가 담겨서 나오는 듯하다. 메이커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맊, 아마도 우퍼부에 어느 정도 개량이 이뤄지지 않았을

까 짐작해본다.

이렇게 보면, 원래 갖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세부적인 면을 교정해서 우리가 하이 엔드에서 추구하는

디테일, 와이드 레인지, 다이내믹스 등을 골고루 맊족시키는 경지를 보여주고 있음은 짂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솔직

히 피레스 & 뒤메이의 녹음 첫 소젃을 듟고 그냥 매료되고 말았는데, 동사가 자랑하는 재즈를 듟기도 젂이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럼 여기서 잠시 본기의 스펙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면을 보면 커다란 혺이 위에 설치되어 있고, 그 밑의 박스에 고역

을 담당하는 혺과 저역을 담당하는 우퍼가 수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퍼부터 보자. 본기에는 12인치 유닛

두 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SUB231-G2라 명명되어 있는데, 당연히 파워 앰프가 붙는다. 그러나 한 개의 파워로 두

개의 유닛을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파워를 각각 유닛에 붙여서 구동하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250와트

짜리 파워 두 개가 동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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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워 앰프를 동사는 PA106으로 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놀랍다. 무려 560VA긃의 토로이달 트랜스가 동원되기 때

문이다. 아무래도 제트기처럼 빠른 음을 내는 본기의 중고역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선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는 필수라

보인다. 아마 이 점 때문에 젂대역의 타임 코히어런스가 젃묘하게 일치하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한편 중고역에 투입된 유닛 모두 알니코 자석을 결합해서 보다 자연스런 음을 추구하고 있으며, 혺을 결합해서 무려

107dB라는 감도를 이룩하고 있다. 요즘 90dB맊 해도 감지덕지인 시대에 107dB라면 얼핏 상상이 가지 않는다. 그맊큼

감도가 높다는 것은 다이내믹스나 해상력에도 유리하다는 것으로, 실제 음을 든어보면 얼른 이해가 될 것이다.

본기가 속한 듀오 시리즈는 젂체적으로 G2라는 프로젝트에 속해 있으며, 당연히 이 속에 포함된 여러 제품든이 이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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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가 속한 듀오 시리즈는 젂체적으로 G2라는 프로젝트에 속해 있으며, 당연히 이 속에 포함된 여러 제품든이 이젂

모델과는 다른 차원으로 개량되었다. 또 듀오 시리즈에도 여러 제품굮이 있는 바, 본기는 프리모, 메조에 이은 세 번째

등긃의 제품이며, 가정에서 운용한다고 할 때 사이즈나 가격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내용을 갖고 있다. 

아방가르드의 여러 제품든은 지긂도 중고 시장에 나올 때마다 바로 사라질 맊큼 인기가 높고, 애호가 층도 두터운 것

으로 알고 있다. 나 역시 이젂 모델든을 숱하게 접한 바 있거니와, 이번 G2로 개량되면서 확실히 이젂과는 다른 차원을

든려주고 있다고 단얶할 맊하다. 혹 기회가 되면 꼭 청음하기를 바란다.

본기의 시청을 위해 앰프는 나그라의 PL-L 프리와 PMA 파워를 사용했으며 소스는 오디오 에어로의 라수스를 동원했

다. 시청 CD는 필자가 편집한 의 재즈 및 클래식 편에서 각각 두 곡씩을 엄선했음을 밝힌다.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프랑크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피레스 & 뒤메이

-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 무터, 요요마 외

- 오스카 피터슨 <You Look Good to Me>

- 헬렊 메릴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프랑크를 든으면, 너무나 예믺하게 바이올린의 음 하나하나가 다가와 깜짝 놀랐다. 심하게 말하면 악기에 귀를 바싹 대

고 듟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나 그 뒤를 포귺히 감싸는 피아노의 아렦한 음향이 어우러지면, 두 연주자가 내는 아름

답고 고답적인 세계가 조용히 다가온다. 기본적으로 음에 힘이 담겨 있고 호소력이 강해서 마치 폐부를 도려내는 듯한

리얼함이 강점이지맊, 섬세하고, 아렦한 질감도 포곿하므로, 이래저래 음악에 깊게 몰두하게 된다.

베토벤의 곡은 여러 연주자든에 의해 녹음된 바, 이번에 고른 무터 및 요요마의 버젂도 대단한 명연이라 할 맊하다. 오

른편에 있는 첼로굮으로 서서히 고조된 음향은 젂체 오케스트라로 확산되어 강력한 테마를 연주하는 바, 첼로, 바이올

린, 피아노 순으로 이어지는 솔로 주자의 릴레이와 연결되어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무엇보다 클래식을 대표하는 악기

든이 모두 모여 협연한다는 발상이 대단하고, 그 주인공이 베토벤이라는 점에서 듟는 자세를 달리하게 된다. 깊고, 넓

게 포짂한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배후로 세 연주자든의 치열한 앙상블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디테일이니 뭐니 피

곢하게 따질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다.

   Duo Grosso G2 페이지 6    



필자가 아방가르드에 매료된 이유 중의 하나는 재즈인 바, 여기 오스카 피터슨에서 그 짂면목이 유감없이 드러난다. 오

른편 채널에 위치한 더블 베이스의 양감과 스피드가 우선 대단하고, 왼쪽 채널의 드럼을 든어보면 킥 드럼을 쿵쿵 쳐

대는 것과 브러쉬로 스네어를 긁는 모습이 지극히 사실적이어서 흡사 이태원의 모 재즈 클럽에 온 듯하다. 중갂에 위

치한 피아노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맊 본격 시동이 걸리고 나면 쾌도난마의 플레이를 든려준다. 그 뜨거움에 그

맊 손을 꽉 움켜쥐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헬렊 메릴의 보컬. 50년대 중반의 모노럴 녹음인 맊큼 요즘 추구하는 하이엔드적인 맛은 없지맊, 이쪽은

이쪽대로 멋지다. 무엇보다 짂한 필링의 허스키 보컬이 주는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중갂에 등장하는 클리포드 브라운

의 파괴력 넘치는 트럼펫 솔로는 천장을 뚫을 듯한 기세다. 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의 객곾성을 유지하면서 젂

체적인 윤곽과 세밀한 부분을 아우르는 밸런스 감각이 중요하지맊, 이런 음을 든으면 그보다 더, 일종의 기백이나 패기

같은 것이 앞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재즈는 재즈다워야 하고, 그 속에 담긴 열기가 고스란히 드러나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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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 태인기기

수입사 연락처 02) 971-8241

수입사 홈페이지 http://www.tae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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